
  

동작③

생명샘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수니의 
요가교실

‘하나님이 되면 날게 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피로 변

하고, 하나님의 세포로 변하여, 하나님의 

몸으로 변하게 된다. 하나님이 되면 날게 

된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날게 되면 

썩을 양식을 먹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

이다.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게 되고 하나

님의 영이 100%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

님의 몸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때에 나도 

좀 날게 해달라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아무리 애걸해도 되지 않는다. 돈이

나 금덩어리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지 그까짓 돈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길은 오직 마음

으로 가는 길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명상에 적합한 자세, 금강좌

동작①: 무릎을 꿇고 앉는다. 양손을 

포개서 엄지손가락을 모은다. 몸의 중심 

골반 속에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어깨에 

힘을 뺀다. 갈비뼈를 들어 올려 가슴을 

위로 펴고 턱은 살짝 쇄골 쪽을 향한다.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어 아랫배가 

볼록 나올 정도로 하고 숨을 내쉴 때에

는 가늘고 길게 아랫배를 뒤로 붙인다. 

들이쉬고 내쉬기의 1:2 비율이 어느 정

도 숙달되면 들이쉬기, 멈추기, 내쉬기

의 순서로 호흡을 한다.

낙타 자세

효능: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

를 촉진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 강하게 

뒤로 후굴할 때 복부에 강한 힘이 들어

간다. 이때 조여 있던 늑골이 활짝 열리

면서 복부가 편안해진다. 이때 강한 자

극이 골반에 전달되면서 근육이 이완되

고 혈관의 원활한 흐름이 일어나 내장

기관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허리의 유

연성, 탄력성을 길러주어 허리 통증에

도 효과적이다.

동작②: 금강좌에서 어깨너비 간격으

로 무릎으로 선다.

동작③: 오른쪽 손으로 오른쪽 발목

을 잡고, 숨을 마시며 왼손은 높이 들고 

숨을 내쉬며 팔을 위로 뻗는다. 고개는 

뒤로 젖히고 배와 가슴을 위로 올리면

서 복부를 허리에 붙인다. 마시면서 돌

아오고 내쉬며 마친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동작④: 한 손씩 같은 쪽 발목을 뒤로 

잡고 숨을 내쉬며 고개를 뒤로 젖히고, 

배와 가슴을 끌어 올린다. 마시면서 돌

아오고 내쉬며 마친다.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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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이나 지연으로 얽혀 있는 한국 사

회에서 각종 부탁과 청탁으로부터 자유로

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원리와 원칙

을 앞세워 각종 청탁을 딱 잘라 거절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싸가지 없는 X”이라는 말

을 듣게 된다. 반대로 마지못해 주변 사람

들의 사소한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수군

거림을 감수해야 한다. 한마디로 진퇴양

난이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거절의 

기술이다.

직업상 각종 청탁에 가장 많이 시달리

는 사람은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다니는 

금융인들이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지

인이 갑자기 전화할 때는 분명히 대출 문

제로 인하여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거나 

대출 가능 금액을 늘려 달라는 것이 대부

분이다. 그런데 그런 부탁을 들어 주려면 

지점장과 상의해서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

야 가능한 일인데 영업과 관계되지도 않

은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자고 지점장한테 

건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사고가 나면 친구나 친척, 학교 선후배를 

통하여 보험 처리를 잘 부탁한다는 청탁

이 들어온다.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하여 자신이 실수로 

사고를 내고도 차를 수리해 줄 

수 있도록 처리해달라는 청탁이 

들어오면 “그건 안 됩니다.”라고 

딱 잘라 거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인데 이때는 

참 곤란해진다는 것이다. 사업상 중요한 

거래처라든가 상사가 요구할 때는 참으로 

곤혹스러워진다. 무리한 청탁을 들어주자

니 뒷감당이 어렵고 안 들어주자니 불이

익을 받을 것 같아 고민스럽다. 

밀려드는 각종 부탁과 청탁을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

도 상당하다. 증권사에 근무한 지 10년이 

넘도록 변두리 전셋집을 전전하는 사람

이 있는데 10년 전 돈을 불려달라는 지인

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게 화근이었다

고 한다. 결국 전망이 좋은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갑자기 경기 불황이 닥쳐서 80%

의 손실을 보게 되었고 지인은 매몰차게 

손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고 어쩔 수 없

이 매달 손실액을 할부로 보상해 주는 것

으로 마무리되었다. 

갑을가(甲乙歌)

兩人謀事勝敗知 양인모사승패지

四九金風庚辛運 사구금풍경신운

三八木人甲乙起 삼팔목인갑을기 

時乎時乎不再來 시호시호부재래

時來甲乙出世者 시래갑을출세자

銘心不忘愼愼事 명심불망신신사 

高山漸白甲乙運 고산점백갑을운

寅卯始形計劃一 인묘시형계획일

死者迴生此事業 사자회생차사업

無碍是非先進耶 무애시비선진야

刈刺刈刺忍耐中 예자예자인내중 

右爾事業完成就 우이사업완성취

두 사람(72궁, 81궁 정도령)이 천지개벽

하는 일을 꾀하나니 81궁 정도령에 이르

러 하나님이 승리하고 마귀는 패하느니

라. 청림도사가 갑을에 나와 영원한 봄을 

펼치려하는데 이는 사구경신(四九庚辛)

의 금풍(金風)으로 마귀가 죽어 죽음이 없

어지기 때문이니라. 갑진 을사에 정도령

시대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때여! 때여! 

다시 오지 않을 때로다. 때가 와서 갑을에 

세상에 나오는 사람이여! 

마음에 새겨 잊지 말고 진실로 몸가짐

과 언행을 조심하여 일을 해나가라. 높

은 산이 점점 희어지듯 죄가 점점 없어지

고 의인이 되어가는 것이 갑을의 운수니

라. 인묘(寅卯)에 비로소 형상이 드러나나

니 계획 중 첫 번째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

리는 천지사업이니라. 시시비비에 걸려들

지 말고 앞으로 앞으로 나가라. 가시나무

를 베며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인내하면서 이 천지사업을 완전히 성취해 

나가리라.

世事熊熊思 세사웅웅사

한 것이니 내실(內實)이 없는 허영으로 돌

아갈 뿐이니라.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 갑

을의 운인데 촌각을 다투는 듯 세월은 빨

리도 흘러만 가누나. 생각을 한 번만 하면 

낭패를 당할 것이요. 세 번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느니라. 갑을각의 일이 우선이라

는 뜻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남몰래 수 년 

동안 생각하고 일을 도모하였나니 인재를 

양성하고 사람 살리는 일을 이루어나가니 

철학 과학 연구자들 하루아침에 물러가는 

날이 오리라. 

疑問解決落心思 의문해결낙심사

如狂如醉虛榮心 여광여취허영심

世上萬事細細察 세상만사세세찰

眞虛夢事去無跡 진허몽사거무적

高坮廣室前玉沓 고대광실전옥답

我心蜂蜂戰 아심봉봉전

修道先入墮落者 수도선입타락자 

國家興亡如草芥 국가흥망여초개

倒一正一六一數 도일정일륙일수

易數不通我不知 역수불통아부지

世上事業有先後 세상사업유선후

先覺虛榮虛榮歸 선각허영허영귀

足前之火甲乙運 족전지화갑을운 

寸陰是競邁流世 촌음시경매류세

一思狼狽三深思 일사랑패삼심사

意先覺事甲乙閣 의선각사갑을각

暗暗謀事思數年 암암모사사수년

人人成事養成立 인인성사양성립

哲學科學硏究者 철학과학연구자

一朝一夕退去日 일조일석퇴거일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 마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리네. 먼

저 신천촌(信天村)에 들어가 수도하다가 

타락한 자들은 국가의 흥망을 초개(草芥)

같이 여기느니라. 십(十=倒一正一) 즉 하

나님과 생명수(一六水)가 나오는 이치를 

역수(易數)에 통(通)하지 못한 나는 알 수

가 없으리라. 세상일을 하는 데는 다 선후

(先後)가 있느니라. 선각자라고 하는 자들

은 다만 실상(實相)이 없고 겉만 번지르르 

空手來世空手去 공수래세공수거

人生一死不歸客 인생일사불귀객

一坏黃土歸可憐 일배황토귀가련

此事彼事亡世事 차사피사망세사

前進前進新建屋 전진전진신건옥

心欲花花守 심욕화화수

言何草草爲 언하초초위

정도령의 진리에 의해 세상의 철학 과

학 연구자들의 의문이 해결되니 그들이 

낙심하여 생각하기를 지나간 일들이 마치 

미친 듯 취한 듯 겉만 번지르한 허영심으

로 점철되었을 뿐이라. 세상만사를 자세히 

살펴보니 참된 일과 헛된 일이 꿈속의 일

처럼 지나가고 흔적도 없어지는구나. 고대

광실과 문전옥답도 공수래공수거(空手來

空手去)일 뿐이라 인생이 한 번 죽으면 다

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한 줌의 황토로 돌

아가나니 참으로 가련하구나. 이 일, 저 일

이 다 망하는 세상의 일이니 앞으로 나아

가세. 앞으로 나아가서 영원한 새 집을 지

어 보자구나. 사람들이 마음은 꼿꼿이 지

키려 하나 말은 어찌하여 풀풀하는가?*  

박명하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 3912 5953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거절하는 기

술을 익혀야 한다. 거절하는 것이 부담스러

우면 즉석에서 거절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고 며칠간 뜸을 들인 

후 “요즘 상황이 그래서 어려울 것 같다.”라

고 거절하면 상대방이 덜 기분 나쁘다. 만약 

업무적인 일로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의 부탁

이 들어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최소한의 부탁

만 수용하는 것이 요령이다.   

만약 곤란한 청탁이 들어오면 본인이 인사 

담당이라 모두가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곤란

하다고 하거나 기밀을 다루는 부서라서 보안

상 안 된다고 하거나, 경리부에 있기 때문에,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하

는 식으로 그물을 치고 청탁을 거절하는 방

법도 있다. 정 안되면 이전에 부탁을 들어준 

것 때문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봤다거나 

회사에서 잘릴 뻔했다고 하면 다시는 청탁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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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암유록 新해설
제120회

청림도사가 갑을에 나와 영원한 봄을 펼치나니 
사구경신(四九庚辛)의 금풍(金風)으로 마귀가 죽기 때문이니라

이기는 
삶 거절의 기술

동작 ①

동작④

동작 ②

이 세상에는 수많은 경전이 있다. 이스

라엘 민족들의 경전인 구약성경과 예수

의 생애 및 말씀을 기록한 신약성경, 그

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만대장경과 

우리 민족의 위대한 예언서이자 경전인 

격암유록이 그렇다. 

이중 격암유록은 정도령의 출현 및 존

재에 대한 예언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億兆蒼生억조창생 건지랴고 十

勝枋舟預備십승방주예비하여 萬頃蒼波

風浪만경창파풍랑속에 救援船구원선을 

띠어시니 疑心의심말고 속히타소 파도

상波濤上에놉이섯네(弓乙圖歌)” 즉 정도

령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구원선

을 마련해 놓았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구

원선은 세상 바다에 떠있는 보통의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격암유록의 주인공

인 정도령의 설교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

행해야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정도령은 어떠한 설교말씀

을 하길래 그렇다는 것인가? “東西多敎

來合동서다교래합하소 弓乙外궁을외는 

不通불통일세 어서오소 피난避亂차로 

不老不死仙境불로불사선경일세(弓乙圖

歌)” 여기서 궁을은 정도령을 가리키며 

그 정도령의 말씀이외에는 사통팔달하

지 못함으로 이 세상 종교와 학문은 비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진리를 논하는 것은 학문

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 백성(인류)이 지식(학문)이 없으므로 

망(사망)하는도다(호4:6)라는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진리는 변치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불멸이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

문에 불로불사(不老不死)라고 격암유록

에는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이 격암유록에만 있다

면 자화자찬이자 아전인수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도 같은 뜻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2장 26-27절을 요약해서 언급한다면 이

기는 자(이긴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

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이긴자

는 진리를 가지고 설교말씀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여기서 철장은 쇠로 

만든 무기인 철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긴자의 참진리 말씀으로 이 세상의 왜

곡된 학설과 가설의 학설, 환상의 학설 

등등의 비진리의 학설을 마치 질그릇을 

철장으로 부수듯이 설교말씀으로 부순

다는 것이다. 또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

은 실제로 대통령이나 왕이 되어서 다스

린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완전히 이기

고 승리하여 마귀의 권세를 모두 빼앗아 

가진 영적인 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영

의 세계를 완전히 다스리는 영적 통치자

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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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학문이 없는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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